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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MZ세대 트렌드 키워드

MZ세대는 두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합쳐진 단어로, M인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인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IT 기술 습득력과 활용력이 높아 이를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며 소통한다. 그렇다면 2021년을 주도할 MZ세대의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SNS와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

 #인플루언서블 #인플루언서블

인플루언서블이란	Influence와	Able의	합성어로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MZ세대

는	SNS에	업로드한	글	하나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세대로,	평소

에는	가볍고	주변에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같

은	생각을	지닌	연대를	즐기기도	한다.	이는	코로나19

라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적응해나가는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이들은	SNS와	디지털을	활용해	

자신들의	일상을	단단히	구축하고	사회	변화까지	이

끌어낸다.

일상을 가꾸며 자신을 돌보는 세대 

#일상력 챌린저#일상력 챌린저

MZ세대에게	있어	외부의	자극과	위험을	이겨내고	건

강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일상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

다.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자극과	위험	속에

서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	또

한,	MZ세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그래

서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코어를	

단련시킨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어가는	

가운데	다양한	챌린지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와	같

은	맥락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MZ세대다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한 대가를 추구할 권리를 중시하는 세대

 #선한 오지랖#선한 오지랖

MZ세대는	이해관계에	놓인	모두가	손해	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부당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유난이다시피	

앞장서며	변화를	요구한다.	꼭	어떠한	이익을	바라서

가	아닌,	공존을	위한	‘선한	오지랖’인	셈이다.	실제	이

러한	선한	관심으로	매일유업의	제품에서	일회용	빨

대가	사라졌고,	온라인	수업을	기점으로	청각장애인

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존중

받는	만큼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적극

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찾는 세대 

#세컨슈머#세컨슈머

2020년	MZ세대의	소비	이슈는	중고,	로컬,	재테크였

다.	이들은	‘괜찮은	일상을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며,	환경,	동물권,	윤리,	공정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중

고거래나	중고소비란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이	

아닌,	‘프리사이클링’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비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것	같다가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엔	지갑

을	활짝	열기도	한다.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세대

 #컨셉친#컨셉친

작년	한	해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대중문화를	이끌었

다.	컨셉친은	Concept(콘셉트)와	親(친구)의	합성어

로,	취향에	맞는	콘셉트를	가진	세계관	안에서	콘텐츠

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깡팸이	쉬고	있던	비를	공

중파로	불러내고,	농심켈로그가	16년	전	첵스	세계관

을	소환한	것도	이러한	컨셉친	효과라	할	수	있다.	

정리.		편집부			자료.		대학내일	20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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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고양    백과사전


